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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 운동 탄압을 규탄한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

 

 

 

지금 한국에 사람은 없다. 사람답게 살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한국정부에게 없는 것이다. 뇌송송 구멍 탁하니 진짜

죽나 보자며 국민 모두를 광우병 마루타로 만들고 있는 한국정부다. 이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부터 미친소에 경을 읽는 무안한 행위일지 모른다. 그래도 우리가 만들었다는 원죄가 있어 지금이라도

가진자 몇을 위해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이 땅에 사는 모두가 사람다운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한 머슴 짓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다.

 

지난 5월 2일 토르너 이주노동조합 위원장과 소브루 부위원장을 표적단속한 것은 한마디로 만행이다. 지난해 11

월 이주노조의 전 지도부 3인을 동시에 표적단속한 지 5개월만의 일이며, 이는 이제까지 이주노조의 모든 지도부

가 당해온 일이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중국동포 권모씨가 단속과정에서 8층에서 추락해 사망했으며, 3월에는 1만

여명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중단하고 강제출국 대상자로 만들었고, 지난 4월 16일에 남양주에서 단

속과정에서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3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어 정부는 5월 1일 노동절부터 집중단속을

선포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숨통을 막아 10명의 소중한 생명을 질식사시켰던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정부

의 기억에서 사라진지 이미 오래이다.

 

‘불법체류를 제로(0)로 만들어라’는 대통령의 한마디 말에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것이다. 아마

그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불법체류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은 '광우병 걸린 소도 안전하다’는 말과도 같은, 아

무도 믿을 수 없는 말임을. 밤낮없이 휴일도 반납해 가며 쥐몰이를 해서 매년 3만명 이상을 강제단속추방 시켜도

그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근본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의 변화 없이 인간사냥식 강제단속추방만

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불법체류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진실을 누구하나 똑 바로 밝히지 못하는 것이, 광우병 청문회에 나와

서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해 하는 것이 실용정부, 용량 미달 정부, 당신들의 수준이다.

 

이미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소수자들 스스로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행동으로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이

라고 할 만큼 노동조합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생존권과 같은 것이다. 특히나 한국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를 지키며 땀 흘려 노동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절실한 그 무엇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미친소로 잔치를 벌여도 잘 살 수 있다고 장담할 만큼 무식한 당신들의 방식대로 탄압을 해도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의 운동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발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대의 요구이고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다.

 

폭압적이고 반인권적인 이주민 정책을 포장하기 위해 청와대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초청해 공놀이를 해도, 다

문화축제의 축포를 하늘 높이 쏘아 올려도 이주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당신들의 모습을

모든 이주민들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 잊지 마시라. 미친소처럼 일방적으로 강요당해 온

국민이 거부하고 있는 협박 같은 협약이 아니라 40여년 전에 만들어져 한국사회가 세계와 지키겠다고 비준한 시



민적 정치적 권리협약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포함하는 결사의 자유, 바로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의 구멍 뚫린 뇌 속 깊이 기억하시라.

 

하여 지금당장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만행을 중단하라. 고단한 이주노동을 견디기에도 어려

운 상황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앞서 투쟁했던 이주노동조합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에 채워진 수갑

을 풀고,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칼을 거둬라. 그리고 수많은 죽음을 부르고 온갖 인권침해를 반복하고 있는

합동단속, 정부합동인권침해를 당장에 멈춰라. 더불어 무엇보다 당신들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불법체류 제로로 만

드는 유일한 방법,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 합법화를 서둘러 시행하라.

 

청계천의 촛불은 시작이다. 당신들의 반인권적, 반생명적 만행이 계속된다면 촛불은 어느새 커다란 너울이 되어

당신들을 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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